One Story A Day

for Early Readers
(Book 1 for January)

1. Where Does Milk Come from?
우유는 어디서 올까?

Billy is six years old. He visits his uncle and aunt every summer. They live on a farm.
빌리는 여섯 살이다. 빌리는 매년 여름 삼촌과 숙모 댁에 간다. 두 분은 농장에 사신다.

They have cows, chickens, sheep, and a big horse on the farm. Billy loves all the animals.
농장에는 암소와 닭과 양들이 있고 커다란 말도 한 마리 있다. 빌리는 그 모든 동물들을 사랑한다.

.
This summer, he is going to learn how to milk a cow. Wow! His friends cannot believe it.

이번 여름에 빌리는 암소 젖을 짜는 법을 배울 것이다. 우와! 하지만 친구들은 빌리의 말을 믿어 주지 않는다.
“We get our milk from the store, ”they say. “But our friend is going to get it from a cow.”
“우유는 가게에서 나오는 거야.” 친구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우리 친구는 암소한테서 우유를 얻을 거래.”

Billy laughs. “Milk does not come from the store,” he says. “Milk comes from a cow.”
빌리는 소리 내어 웃는다. “우유는 가게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빌리는 이렇게 말한다. “우유는 암소한테서 나오는 거야.”

His friends do not believe him. But his teacher says, “Yes, milk comes from cows. Cows eat grass. They change the grass into milk. The farmer sells the milk. And we buy it in the stores.”

친구들은 빌리의 말을 믿어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맞아. 우유는 암소로부터 나온단다. 암소는 풀을 먹고, 풀을 우유로 바꾼단다. 농부는 우유를 팔지. 그리고 우리는 가게에서 우유를 사고.”
The teacher tells them one more thing. “Did you know that cows have four stomachs?” The kids are surprised. But it’s true!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신다. “너희는 암소의 위가 네 개라는 걸 알고 있니?” 아이들은 깜짝 놀란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다!
2. Grandma’s Moving Day
할머니의 이사 날
The day had come. Grandma was moving out of her big house. I was sad. I had a lot of memories in that house.

그 날이 왔어요. 할머니가 사시던 커다란 집을 떠나 이사를 하고 계세요. 나는 슬펐어요. 그 집에 추억이 아주 많거든요.
I asked where Grandma was moving to. My dad just said, "Somewhere nearby. Don't worry.
나는 할머니가 어디로 이사를 가시느냐고 물었어요. 아빠는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가까운 데란다. 걱정하지 말렴.”
But I was worried. I spent a lot of time with Grandma. I did not want to see her any less. In fact, I wanted to see her more.

그렇지만 나는 걱정이 되었어요. 나는 할머니와 같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할머니를 전보다 덜 보게 되는 건 싫었어요. 사실, 나는 할머니를 더 많이 보고 싶었어요.
I could tell that no one wanted to tell me because they knew I would be sad. “It must be far away,” I thought to myself.

아무도 내게 말해 주려고 하지 않는 건 분명히 내가 슬퍼할 걸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분명히 아주 먼 데일 거야.” 나는 혼자 생각했어요.
We got all of Grandma’s things in the truck. I sat beside her in the car. We talked the whole time.

우리는 할머니의 짐을 모두 트럭에 실었어요. 나는 할머니 옆에 탔어요. 우리는 가는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After a while, the truck stopped. I looked out to see her new home.

얼마 후에 트럭이 멈췄어요. 나는 할머니의 새 집을 보려고 밖을 내다 보았어요.
It was our house! Grandma was coming to live with us.

그건 우리 집이었어요! 할머니가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3. A Little Artist
꼬마 화가
Irene is only three years old.  But to her parents, she is already a little artist.

이레네는 겨우 세 살이디. 그렇지만 부모님에게 이레네는 이미 꼬마 화가이다.
At their home, her paintings cover the walls of all the rooms-even the bathroom.
이레네의 집에는 방방마다,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두 벽에 이레네의 그림이 걸려 있다.
“A child’s creativity is beyond your imagination,” her mom always says. “And she can be highly productive too.”

“아이의 창의력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니까.” 이레네의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레네는 또한 작품을 아주 많이 내놓지.”
One time, her mother counted all of Irene’s drawings. Irene had used nearly 500 sheets of paper in just one month!

한번은, 이레네의 엄마가 이레네의 그림을 전부 센 적이 있다. 이레네는 한 달에 거의 500장의 도화지를 썼다!
Most of her drawings are of animals: birds, rabbits, turtles, and even raccoons. All the animals in her paintings are in groups of three—a father, a mother, and a baby.

이레네의 그림은 거의 다 동물을 그린 것이다. 새들, 토끼들, 거북이들, 그리고 심지어 너구리까지. 이레네의 그림 속 동물들은 셋으로 나뉜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기.
That’s how it is in little Irene’s world.

그것이 바로 꼬마 이레네가 알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4. Snow or Not
눈이 아니라면
When I was young, my family always seemed short of food. We were poor. My brothers and sisters and I were hungry all of the time.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늘 먹을 게 모자랐다. 우리는 가난했다. 언니오빠들과 나는 늘 배가 고팠다. 

We didn’t have much flour. And sugar was rare. You know, with flour and sugar, our mom could make delicious treats. Flour and sugar were signs of wealth to us.
우리는 밀가루도 별로 없었다. 설탕은 거의 구경도 하지 못했다. 밀가루랑 설탕이 있으면 엄마가 맛있는 걸 만들어 주실 수가 있었는데. 밀가루와 설탕은 우리에게 부자와 같은 말이었다.
When it snowed in winter, I always wondered, “Why doesn't it snow flour?”
겨울에 눈이 오면 나는 늘 이렇게 궁금해 했다. “왜 눈 대신 밀가루가 내리면 안 되지?”
“Or sugar,” my young brother would correct me.

“아니면 설탕이나.” 남동생이 내 말을 고쳐 주었다.
We imagined how happy we would be if it snowed flour and sugar-precious white flour and sugar!
우리는 만약 눈 대신 밀가루와 설탕이 내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했다. 그것도 귀한 흰 밀가루와 설탕이라면!
When we grew up, we laughed about how silly we were. If it snowed flour and sugar, there would be big problems in the world. We would not be able to survive very long!

어른이 되고 나서, 우리는 그때 우리가 참 바보 같았다고 생각하면서 웃었다. 만약 밀가루와 설탕이 내린다면, 이 세상에는 큰 문제가 생길 테니까. 우리는 그다지 오래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5. Do Fish Breathe Water?
물고기는 물에서 숨을 쉴까?

Joey has a pet. Her name is Goldie. She lives in a bowl. Goldie is a fish-a shiny goldfish.

조이는 애완동물이 있다. 이름은 골디이다.   골디는 어항에 산다. 골디는 물고기다.    반짝이는 금붕어다.
Once a week, Joey takes Goldie out of her bowl. He cleans her bowl so she can grow strong and healthy.
조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골디를 어항에서 꺼내 준다. 골디가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도록 어항을 청소해 준다.
When Joey's parents gave him Goldie, they said, "You will have to learn to take care of her." So, Joey started learning a lot about fish.

조이의 부모님은 조이에게 골디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아이를 보살피려면 공부가 필요할 거란다.” 그래서, 조이는 물고기에 관해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했다.
Joey used to think fish did not breathe. "How can they breathe in the water?" he thought. "When I swim, I cannot breathe if I put my head under the water”

조이는 옛날에 물고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물 속에서 숨을 쉬지?”하고 생각했다. “나는 수영을 할 때 머리를 물 속에 넣으면 숨을 쉴 수 없는데.”
But fish get air in a different way. They have “gills” on the sides of their heads.

그렇지만 물고기들은 다른 방식으로 공기를 얻는다. 물고기는 머리 양 옆에 “부레”가 있다.
Joey learned that water has oxygen in it. The water passes through the gills. The fish get their oxygen from the water.

조이는 물 속에 산소가 들어 있다는 걸 배웠다. 물은 부레를 통과한다. 물고기는 물에서 산소를 얻는다.
When Joey cleans the fish bowl, he puts Goldie in a small glass of water. That way, she can breathe while he cleans her home.

조이는 어항을 청소할 때 골디를 조그만 물잔에 담아 놓는다. 그렇게 하면 골디가 집을 청소하는 동안에도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6. Where Is My Pen?
내 펜 어디 있어요?

Amy is not happy. She cannot find her favourite pen!

에이미는 기분이 좋지 않다. 제일 좋아하는 펜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She looks all over the house. She looks under the bed. She looks in her desk. She looks in the kitchen and in her book bag. But she cannot find it.
에이미는 온 집안을 찾아보고 있다. 침대 아래를 들여다 보고 책상 위도 찾아 본다. 부엌에도 가 보고 책가방도 들여다 본다. 그렇지만 찾을 수가 없다.
Amy is really upset. Amy wants to cry. She cries to her mother, "Mom, my pen is lost!"

에이미는 정말 속이 상했다. 울고 싶다. 그래서 울면서 엄마한테 말한다. “엄마, 제 펜이 없어졌어요!”
Mom says,   "Don't cry. I will help you look for it." When Mom goes downstairs, she laughs.

엄마가 말씀하신다. “울지 마라. 엄마가 같이 찾아 줄게.” 엄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더니 웃음을 터뜨리신다.
"Why are you laughing, Mom?"

“왜 웃어요, 엄마?”
Mom says, “Check behind your ear.” And as Amy checks her ear, she finds her pen. She had put it there earlier.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귀 뒤를 보렴.” 그리고 에이미는 귀를 만져 보고 펜을 찾아 낸다. 아까 그걸 거기에 두었던 것이다. 
Now she is happy.

이제 에이미는 행복하다.
7. When the Earth Shakes
지구가 흔들릴 때

It was a day Tony would never forget.  He was playing with his friends in the yard. All of a sudden, there was a strange noise. Then, everything started to shake.
토니는 그 날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토니는 친구들이랑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온 사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Tony saw that his house was moving. Dogs were barking. Chickens were running around in fear. A horse was standing upright on its back legs. What was it? Tony had no idea.
토니는 집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았다. 개들이 짖고 있었다. 닭들은 겁에 질려 뛰어다니고 있었다. 말은 뒷다리로 일어서 있었다. 이게 뭐지? 토니는 짐작도 할 수 없었다.
Some of kids fell down and others were trying to keep from falling.

어떤 아이들은 땅바닥에 넘어지고 어떤 아이들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A woman ran outside and shouted, "Hurry!

한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와서 소리쳤다. “서둘러!
It's an earthquake. Get away from the building!”

지진이야. 그 건물에서 떨어져!”
Tony was so scared that he couldn’t move. The woman grabbed him and led him away from the building.

토니는 너무 겁이 나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 아주머니는 토니를 붙잡아 건물에서 멀리 데려갔다.
It was his first earthquake.

그건 토니가 처음 겪은 지진이었다.
Tony was shocked to learn that the ground he stood on every day could shake! And that shaking could hurt a lot of people.

토니는 자기가 매일 밟고 서 있는 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것도.
8. Just the Way You Are
지금 네 모습 그대로

Sometimes, it is fun being tall. Sometimes, it is not.

키가 크다는 건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Sure, I can always reach things for my mom, dad, sister or teacher. But sometimes, I would rather be short.
확실히 나는 엄마나 아빠나 언니나 선생님 대신 높은 곳에 있는 걸 내려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가끔은 키가 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I am always the tallest one in pictures! Sometimes, wish people didn't notice me as much.

나는 늘 사진에서 가장 큰 아이이다! 가끔은 그렇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Another boy, John, is the shortest kid in our class. He told me that he wished people didn’t notice him as much either!

존이라는 남자애가 있는데, 그 아이는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작다. 그 아이는 나한테 자기도 그렇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We became friends because we feel the same, in a strange way.

우리는 좀 이상한 방식이긴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니까 친구가 되었다.
When we play basketball together, people say, "It's a lot fun to watch a game with the school’s tallest and shortest boys on the same team."

우리가 같이 농구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학교에서 가장 큰 애랑 가장 작은 애랑 한 팀에서 경기를 하는 걸 보니까 참 재미있네.”
It’s true, you know. You can't be too tall or too short. It’s just the way you are.

그건 사실이다. 키가 너무 크다거나 너무 작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그냥 그게 내 모습인 것이다. 
9. My Mother's Chair
엄마의 의자

My mother has a favourite chair. She got it from her mother. This chair is very old. It is the only one of its kind because my grandfather made it.

우리 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는 의자가 있다. 엄마의 엄마가 주신 의자이다. 이 의자는 아주 오래됐다.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의자이다.
One day, my brother pushed me when we were running through the house. I started to slip and ran right into the chair. One of the legs came off!

어느 날, 남동생이 나하고 같이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놀다가 나를 밀쳤다. 나는 미끄러져서 의자에 곧장 부딪혔다. 그러자 의자 다리 하나가 빠져 버리고 말았다!
We were shocked. We could not speak. I called my dad at work. He came home and glued it together. He put a clamp on it to hold it in place while the glue dried.

우리는 깜짝 놀랐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회사에 계신 아빠에게 전화를 했다. 아빠가 집에 와서 다리를 풀로 붙여 주셨다. 아빠는 풀이 마르는 동안 죔쇠로 의자를 고정시키셨다.
My mom came home. We hoped she wouldn’t notice, but she saw the clamp on the chair.
엄마가 집에 오셨다. 우리는 엄마가 눈치채지 못하시기 바랐지만, 엄마는 의자의 죔쇠를 보셨다.

We told her what had happened. She was very upset.

우리는 엄마에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 드렸다. 엄마는 무척 속상해 하셨다.
Luckily, the chair was fixed.

다행히도 의자는 멀쩡해졌다.
Even though that old chair is much stronger now, we are not allowed to run in the house anymore!
비록 그 의자는 이제 더 튼튼해졌지만, 우리는 이제 집에서 뛰어 다니지 못하도록 금지 당했다!
10. Where Is Danny?
대니는 어디 있지?

Danny is hiding from his friends today. Usually, Danny and his friends, Jenny and Eddy, play on the playground after school. But not today.

대니는 오늘 친구들을 피해 숨어 다니고 있다. 보통 때 학교 끝나고 대니는 친구인 제니와 에디와 함께 운동장에서 논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When classes ended, Jenny and Eddy came to meet Danny as usual. But he was not there. Where was he?

수업이 끝나고 제니와 에디가 다른 때처럼 대니를 보러 왔다. 그렇지만 대니는 자리에 없었다. 어디 갔지?
On Danny’s desk, they found a piece of paper with some writing on it.

대니의 책상에서 친구들은 글자가 써진 종이 한 장을 보았다.

They picked up the note and read it. "Hello my friends. I’m going to a place where we have lunch every day. Find me there."

친구들은 그 쪽지를 집어 들어 읽었다. “안녕 친구들. 나는 우리가 매일 점심을 먹는 곳으로 갈 거야. 거기서 보자.”
Eddy scratched his head. "Where is that?" he asked.

에디가 머리를 긁적거렸다. “그게 어디지?” 에디가 물었다.
“It’s the place where we eat,” said Jenny. “It’s the cafeteria!”

“우리가 밥을 먹는 곳이잖아.” 제니가 말했다. “학교 식당이지!”
They ran to the school cafeteria. And yes, there he was! Danny was sweeping the floor, and a few other boys and girls were washing the tables, chairs, and counters!
친구들은 학교 식당으로 달려갔다. 그랬더니 거기 대니가 있었다! 대니는 마룻바닥을 쓸고 있었고, 다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 몇 명이서 식탁이랑 의자랑 계산대를 닦고 있었다!

Right away, they rolled up their sleeves and joined the cleaning with Danny.

   친구들은 곧장 소매를 걷어붙이고 대니와 함께 청소를 시작했다. 
11. Earth Day
지구의 날

The first Earth Day was on April 22, 1970. It was in the United States.

지구의 날은 1970년 4월 22일에 처음 시작되었다. 미국에서였다.
A man named Mr. Nelson started it. He wanted people to take care of the earth. People worked on cleaning the land, water and air. Some people picked up trash. Other people planted trees and flowers.
넬슨 씨라는 사람이 그 날을 시작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지구를 보살피기를 바랐다. 사람들은 땅과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를 주웠다. 다른 사람들은 나무와 꽃을 심었다.
The second Earth Day was on April 22, 1990. This time, people all over the world took part.  Now we celebrate Earth Day every year on April 22.

둘째 지구의 날은 1990년 4월 22일이었다. 이번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참가했다. 이제 우리는 매년 4월 22일마다 지구의 날을 축하한다.
People in Australia clean beaches. People in Jordan and Canada plant trees.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람들은 해변을 청소한다. 요르단과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은 나무를 심는다.
People in Russia plant gardens. People in Sweden visit farms.  On one Earth Day, people in Japan made soap and postcards out of trash.

러시아 사람들은 정원을 만든다. 스웨덴 사람들은 농장을 방문한다. 어느 지구의 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쓰레기로 비누와 엽서를 만들기도 했다.
What will you do on Earth Day this year?

여러분은 올해 지구의 날에 무엇을 할 것인가?
12. Needles Don't Hurt
주사는 아프지 않아

Gena is scared. Today, she is going to see the doctor. She is going to get a needle.

지나는 겁이 났다. 오늘, 지나는 병원에 간다. 지나는 주사를 맞을 것이다.
Gena does not like needles. "It will hurt," she cries. "I don't want to get a needle."

지나는 주사가 싫다. “아플 거야.” 지나는 울었다. “나는 주사 맞기 싫어요.”
Mom says, "Getting a needle is good for you. It will help you stay healthy."

엄마가 말씀하셨다. “주사를 맞으면 너한테 좋단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The doctor is wearing a white coat.  She has a nice smile. The doctor looks at Gena and says, "Don't be afraid. The needle will not hurt. Everyone gets needles."

의사 선생님은 하얀 외투를 입고 계신다. 다정하게 웃고 계신다. 지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겁 내지 마. 주사는 아프지 않을 거야. 누구나 주사를 맞는단다.”
Gena holds out her arm. She is still scared.

지나는 팔을 내민다. 아직도 겁이 나 있다.
 "Close your eyes and think of something funny," says the doctor. Gena closes her eyes, thinking. She feels a small pinch on her arm.

“눈을 감고 재미있는 생각을 해 보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지나는 눈을 감고 생각을 한다. 팔에 살짝 따끔 하는 게 느껴진다.
"There now," says the doctor. "You are a good girl."

“자 됐다.”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착한 아이구나.”
It is over. Gena laughs.  She is not scared of needles anymore.

그걸로 끝이다. 지나는 웃는다. 지나는 이제 주사가 겁 나지 않는다.
13. Colours
색깔들

Jake got out a piece of paper. Then he found a paintbrush and four colours of paint. He had red, yellow, blue, and white. He painted a red boat floating on blue water.   He painted a yellow sun peaking through white clouds.
제이크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러고 나서 붓과 네 가지 색깔의 물감을 찾았다.   제이크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물감이 있다. 제이크는 파란 물 위에 떠 있는 빨간 배를 그렸다. 그리고 하얀 구름 속에 솟아 있는 노란 태양도 그렸다.

"I need orange for my picture,” said Jake. He mixed some of the red with some of the yellow. It made a nice shade of orange.
“내 그림에는 오렌지색이 필요한데.” 제이크가 말했다.   제이크는 빨간 색과 노란 색을 조금씩 섞었다. 그랬더니 예쁜 오렌지색이 되었다.
"That’s better," said Jake. "But I need green too." He mixed some of the yellow with some of the blue. It made a nice shade of green.

“이제 더 낫군.” 제이크가 말했다. “그렇지만 녹색도 필요해.” 제이크는 노란색과 파란색을 조금씩 섞었다. 그러자 예쁜 녹색이 되었다.
“That’s better,” said Jake. “What about purple? I need purple as well.” He mixed some of the blue with some of the red. It made a nice shade of purple.

“이제 더 낫군.” 제이크가 말했다. “보라색은 어떻게 하지? 보라색도 필요한데.” 제이크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조금씩 섞었다. 그러자 예쁜 보라색이 되었다.
“Much better,” said Jake. “Now I’m ready to paint a rainbow.”

“훨씬 좋네.” 제이크가 말했다. “이제는 무지개를 그릴 수 있겠다.”
14.  Open Your Eyes
눈을 뜨렴

My grandpa always says, "The world is a beautiful place if you just open your eyes." Now I know what he means.

우리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 “눈을 떠서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란다.” 나는 이제 할아버지 말씀을 이해한다.
One time, my friend's   family invited me to go with them for a balloon ride.
어느 날, 나는 내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 기구를 타러 갔다.

We all got in the basket. Then we started to lift off the ground. I got scared and closed my eyes.
우리는 모두 바구니에 올라탔다. 이윽고 우리는 땅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겁이 나서 눈을 감았다.

When I opened one eye, I saw the trees below us. I quickly shut my eyes again.

한 눈을 떠 보니 우리 아래로 나무들이 보였다. 나는 재빨리 다시 눈을 감았다.
Suddenly, my friend yelled, “Look!” A huge flock of geese was flying right by us. For a while, we blew right along with them. It was the most beautiful thing I had ever seen!
갑자기 내 친구가 소리를 쳤다. “봐봐!” 엄청나게 큰 거위 떼가 우리 바로 옆을 날고 있었다. 우리는 얼마 동안 그 거위 떼와 나란히 날았다. 그건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It was an amazing sight. Just imagine... all I had to do was open my eyes.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다. 한 번 상상해 보라… 나는 그저 눈만 뜨면 되었던 것이다.
Good advice, Grandpa!

좋은 충고 고마워요, 할아버지!
15. The Picture
사진
My uncle took a picture during his trip to Asia. It was taken on the sidewalk of a busy street.

우리 삼촌은 아시아로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으셨다. 사진은 붐비는 길가의 보도에서 찍혔다.
In the picture is a boy with a pencil and a notebook. He is working on his homework. There is no desk and no chair. He is using a stool as his desk.
사진에는 연필과 공책을 든 한 남자애가 찍혀 있다. 그 아이는 숙제를 하고 있다. 책상과 의자는 없다. 발판을 책상 대신으로 쓰고 있다.
Around the boy are his father and mother. The father is pointing to the book, trying to help. The mother is smiling and watching them closely. Beside them is their family business — a bicycle repair stand.

그 아이 곁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아버지는 책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공부를 도와 주려고 하고 있다. 어머니는 웃으면서 두 사람을 가까이서 보고 있다. 그 가족 옆에는 그 집의 생계 수단이 있다. 자전거 수리대이다. 
It seems that the parents do not have much education. But you can see that they care strongly about their son’s school work. Their eyes are filled with hope.

아이의 부모님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사람이 아들의 학교 공부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넘친다.
Bicycles, cars, buses and people are passing by in the picture. But this family is not disturbed by the noise. To the family, the son’s studies seem to be the centre of the world.

사진 속에서는 자전거와 자동차와 버스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 가족은 시끄러운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가족에게, 아들의 공부는 세계의 중심인 것 같다.
I was really touched by this picture.

나는 이 사진에 정말 감동을 받았다.
16. Healthy Heart
건강한 심장

Thump. Thump. That is the sound of your heart beating. What an amazing muscle! It works all day. It works all night.

쿵쿵. 심장이 뛰는 소리다. 얼마나 놀라운 근육인가! 심장은 하루 종일 일한다. 밤새도록 일한다.
Your heart pumps blood to all the parts of your body.  It pumps blood to your head, your fingers and your feet. And it weighs only about half a kilogram.

심장은 온 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을 퍼 올린다. 머리로, 손가락으로, 그리고 발로도 보낸다. 그리고 심장은 무게가 겨우 0.5킬로그램밖에 나가지 않는다.
But it's a very strong muscle. It beats 100,000 times a day.  That's 35 million times a year. Wow! In your lifetime, your heart will beat about two and a half billion times. You know what else is really amazing? Your heart does all of this without you even giving it a thought. It just keeps working.

그렇지만 심장은 아주 강력한 근육이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을 뛴다. 1년이면 3500만 번이다. 우와! 평생으로 치면 심장은 약 25억 번을 뛰는 셈이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을 알고 있는가? 심장은 이 모든 일을 심지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한다는 것이다. 그냥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Most hearts beat about 70 times every minute. See for yourself. Put your hand on your wrist. Feel your heart beating. Now, count how many times it beats in a minute.

대부분의 심장은 1분에 70번쯤 뛴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자. 손을 손목에 대 보자. 심장이 뛰는 걸 느껴 보자. 이제, 1분에 몇 번이나 뛰는지 세어 보자.
Take care of your heart. Eat well. Sleep well. And get lots of exercise. That way, your heart will be strong and keep on beating.

   심장을 잘 보살피자. 잘 먹자. 잠을 잘 자자.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자. 그러면 심장은 튼튼해지고 계속 뛸 것이다.
17. Baby Jessie
아기 제시

Everyone was waiting for Jessie and her parents to arrive. "They'll be here soon!"

모두가 제시와 제시의 엄마아빠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금방 올 거야!”
"Can Jessie and I play games together?" asked Laurie. 
“제시하고 같이 놀아도 돼요?’ 로리가 물었다.
"Not yet," answered Mom. "Jessie is still a baby, you know."

“아직은 아니야.” 엄마가 대답했다. “제시는 아직 아기라는 거 알잖니.”
"It takes a long time for a baby to turn into a kid, doesn't it?" asked Laurie. Mom laughed, "Yes, it does."

“아기가 어린이가 되려면 오래 걸리죠?” 로리가 물었다. 엄마가 웃었다. “그렇단다.”
"Then she isn't good for much yet," said Laurie.

“그러면 아직은 별로 쓸모가 없겠네요.” 로리가 대답했다.
Dad laughed, "I don't think her parents would agree with that. They kind of like her." A moment later, Jessie and her parents finally arrived. Jessie started crying because she didn’t recognize Laurie and her family.

아빠가 웃었다. “아기의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않은데. 그분들은 아기를 좋아하니까 말이야.” 잠시 후, 제시와 제시의 엄마 아빠가 마침내 도착했다. 제시는 로리와 로리의 가족을 모르기 때문에 울음을 터뜨렸다.
“She really isn’t worth much,” thought Laurie. But she didn’t say this out loud.

“정말이지 그다지 쓸모가 없네.” 하고 로리는 생각했다. 하지만 큰 소리로 입 밖에 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Laurie then showed Jessie the box of toys. She shook a rattle at her. Jessie laughed.

로리는 제시에게 장난감 상자를 보여 주었다. 딸랑이를 흔들어 주었다. 제시는 웃었다.
   “I guess maybe she is worth a little bit,” thought Laurie as her eyes lit up.

“조금은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로리는 눈을 반짝이면서 생각했다.
18. The Little Red Teapot
빨간 찻주전자

Last winter, I had a bad cold.  I could hardly breathe through my nose. In the morning, my mother brought me a little red teapot.
지난 겨울에 나는 심한 감기에 걸렸다. 코로 숨을 거의 쉴 수가 없었다. 아침에 엄마가 작고 빨간 찻주전자를 가져다 주셨다.

"Tea? I don't like tea" I said.
“차예요? 나 차 안 좋아하는데.” 나는 말했다.
"I know," Mom said. "But tea is one of the best things you can drink. It's very healthy. This is a special tea for when you are sick."

“엄마도 알아.” 엄마가 말씀하셨다. “하지만 차는 마실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에 속한단다. 건강에 무척 좋지. 이건 아플 때를 위한 특별 차야.”
There was no way out. I brought the cup to my lips and took a small sip. The tea was strong and bitter.

벗어날 방법은 없었다. 나는 컵을 입술로 가져가서 살짝 마셨다. 차는 독하고 썼다.
I knew my mom was trying to help me. So I took another sip. Within a few hours, I could breathe through my nose again!

나는 엄마가 나를 위해 그러시는 걸 알았다. 그래서 한 입 더 마셨다. 몇 시간쯤 지나자 나는 다시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Was it the tea? I don’t know. But I do know that the next time I’m sick, I’ll be looking for that little red teapot again!

차 때문이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아는 건, 다음 번에 또 아프면 그 작고 빨간 찻주전자를 다시 찾으리라는 것이다!
19. The Party
파티

One hot summer day, Mouse decided to have a party.

어느 더운 여름날. 생쥐는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Mouse walked over to Beaver's house. "Beaver, please come to my party. I'll be serving bananas," said Mouse.
생쥐는 비버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버야, 우리 파티에 꼭 와 줘. 바나나를 대접할게.” 생쥐가 말했습니다.
"Bananas? I'll only come if you serve oranges," said Beaver.

“바나나라고? 오렌지를 준다면 가지.” 비버가 말했습니다.
"Okay," said Mouse. "My friends will like oranges. I'll make sure to pick some up."

“좋아.” 생쥐가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오렌지를 좋아할 거야. 오렌지를 잊지 않고 꼭 준비할게.”

Next, Mouse walked to Rabbit's house. "Rabbit, please come to my party. I'll be serving oranges," said Mouse.

다음 날 생쥐는 토끼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토끼야, 우리 파티에 꼭 와 줘. 오렌지를 대접할게.” 생쥐가 말했습니다.
"Oranges?  I'll only come if you serve apples," said Rabbit.

오렌지라고? 사과를 준다면 가지.” 토끼가 말했습니다.
"Okay," said Mouse. But he was puzzled.

“좋아.” 생쥐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생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Mouse then walked to Squirrel’s house. “Squirrel, please come to my party. I’ll be serving apples,” said Mouse.

이어 생쥐는 다람쥐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람쥐야, 우리 파티에 꼭 와 줘. 사과를 대접할게.” 생쥐가 말했습니다.
“Apples? I’ll only come if you serve bananas,” said Squirrel.

“사과라고? 바나나를 준다면 가지.” 다람쥐가 말했습니다.
“Alright!” exclaimed Mouse.

“알았어!” 생쥐가 외쳤습니다.
Mouse knew exactly what to do. He cut up bananas, oranges and apples. Then, he mixed them all in a bowl. “Now all of my guests will be happy!”

   생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생쥐는 바나나와 오렌지와 사과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그릇에 섞었습니다. 이러면 손님들이 다들 만족하겠지!
20. The Three Sisters
(based on a Canadian Native story)
세 자매(캐나다 원주민 설화에서)
Eddy and Casey did not like eating vegetables. They liked meat and fish.  They liked rice and bread. They even liked apples, grapes and bananas. But they did not like vegetables.
에디와 케이시는 채소를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두 아이는 고기와 생선을 좋아했다. 쌀과 빵을 좋아했다. 사과와 포도, 바나나까지도 좋아했다. 그렇지만 채소는 좋아하지 않았다.
One day, their mom told them a story. Long ago, the Native people in Canada grew three special vegetables. They planted corn, beans and pumpkins very close to each other in the garden.
어느 날, 두 아이의 엄마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오래전에, 캐나다의 원주민들은 세 가지 특별한 채소를 재배했다. 옥수수, 콩과 호박을 정원에 서로 가까이 심었다.
The corn grew strong and tall. The beans climbed up the big strong corn stems. The pumpkins made big leaves as they grew. The leaves kept the ground cool and wet.

옥수수는 튼튼하고 크게 자랐다. 콩은 크고 튼튼한 옥수수 줄기를 타고 올라갔다. 호박은 자라면서 커다란 이파리를 만들었다. 이파리는 땅을 항상 시원하고 물기 있게 해 주었다.
The three vegetables helped each other. They were like three sisters in a family.
세 채소는 서로를 도왔다. 마치 한 가족의 세 자매 같았다.
That is why the Native people call these vegetables the three sisters. They are very special. Little kids grow big and strong by eating corn, beans and pumpkins.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 채소들을 세 자매라고 부른다. 이 채소들은 매우 특별하다. 어린 아이들은 옥수수, 콩과 호박을 먹고 크고 튼튼하게 자란다.
Now, Eddy and Casey eat their vegetables every day.

이제, 에디와 케이시는 매일 채소를 먹는다.
21. Baseball or Piano?
야구 아니면 피아노?

My mom loves music. She wants me to become a pianist.  But I like sports. I play baseball every day after school. Sometimes, I stay out playing until it gets dark.

우리 엄마는 음악을 무척 좋아하신다. 내가 피아노 연주자가 되기를 바라신다. 하지만 나는 운동이 좋다. 나는 매일 학교가 끝나고 야구를 한다. 가끔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밖에서 논다.
So when my mom signed me up for piano lessons, I was not happy. Mom said that I had to try the piano for one year.

그래서 엄마가 나를 피아노 학원에 등록하셨을 때 나는 기쁘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1년 동안 피아노를 쳐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I went to the first lesson. It was very difficult. My fingers were not good at pushing the right piano keys. They were good at holding a ball.

나는 첫 수업에 갔다. 무척 어려웠다. 내 손가락은 맞는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을 잘 하지 못했다. 내 손가락은 공을 쥐는 걸 잘 했다.
A little girl there saw me struggling. She said to me, “I will help you learn to play the piano if you teach me to play baseball.”

어린 여자애 하나가 내가 애 쓰는 걸 보았다. 그 아이가 내게 말했다. “나한테 야구를 가르쳐 주면 피아노 치는 법을 가르쳐 줄게.”

We became good friends that day. She taught me how to play Beethoven. And I taught her how to throw a curve ball.

우리는 그날부터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 아이는 내게 베토벤을 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애에게 커브 볼을 던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Now, I don’t know which I like better, baseball or piano?

이제 나는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잘 모르겠다. 야구인지, 아니면 피아노인지?
22. The Missing Gloves
없어진 장갑
This year, my mom made me a new pair of gloves for my birthday. That day, I wore them to the skating rink.

엄마는 올해 내 생일에 새 장갑을 만들어 주셨다. 그날, 나는 그 장갑을 끼고 스케이트 장에 갔다.
It got quite warm. Everyone took off their heavy coats and hats. I took off my new gloves. I put them safely in my jacket and skated around in my sweater.
나는 더워졌다. 다들 무거운 외투와 모자를 벗었다. 나는 새 장갑을 벗었다. 그리고 재킷에 안전하게 넣어 두고 스웨터 차림으로 스케이트를 탔다.
When it was time to go home, I picked up my jacket. But my gloves were gone!

집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재킷을 집어 들었다. 그런데 장갑은 없었다!
I could not believe it. I went home and told my parents. They were upset with me. I felt terrible.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 드렸다. 부모님은 나와 같이 속상해 하셨다. 나는 기분이 너무 나빴다.
Later that evening, the doorbell rang. It was a boy from school. He had the exact same jacket as me. I had accidentally picked up the wrong jacket!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우리 학교의 한 남자애가 서 있었다. 그 아이는 나와 똑 같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내가 실수로 잘못된 재킷을 집어 든 것이다!
“Missing these?” he asked as he handed me my gloves and jacket. I had never been so happy to see a pair of gloves in my whole life!

“이거 잃어버렸지?” 그 아이는 내게 장갑과 재킷을 주면서 물었다. 나는 평생 장갑을 보고 그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었다!
23. The Gentle Giant
점잖은 거인

You probably already know that elephants are the largest land animals.

여러분은 아마 코끼리가 가장 큰 육상동물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Some people think that, next to humans, elephants are the smartest creatures on earth.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가 인간 다음으로 지상에서 가장 영리한 동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In some ways, they are just like us: they live in groups to be about the same age as a human. The oldest elephant was 82 years old.

어떻게 보면 코끼리는 우리와 똑같다. 코끼리는 무리를 지어서 거의 인간과 비슷한 나이까지 산다. 가장 오래 산 코끼리는 나이가 82살이었다.
Just how big can elephants get? Well, there was once a male elephant that weighed 11,000 kilograms.  That's as much as ten cars!

도대체 코끼리는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음, 옛날에 1만 1000킬로그램이나 나가는 수컷 코끼리가 있었다. 그건 자동차 열 대에 맞먹는다!
Elephants have been known to knock down trees and carry them out of forests. There are even reports of elephants pushing trains off railway tracks.

코끼리들은 나무를 넘어뜨려서 숲 밖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심지어 코끼리가 철로에서 열차를 밀어 내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But for all their size and strength, elephants can be very gentle. And any creature that’s as big as a house deserves respect!

그렇지만 그렇게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것치고, 코끼리들은 매우 점잖은 편이다. 그리고 집채만큼 큰 동물은 모두 응당 존중을 받아야 한다!
24. Protect Mom's Belly
엄마의 배를 지켜라

Irene is four years old. She is very smart. She observes everything. Her mom is going to have a baby!

이레네는 네 살이다. 이레네는 아주 영리하다. 모든 것을 눈여겨 본다. 이레네의 엄마는 아기를 낳을 것이다!

One day, her mom asked her, "Irene, do you want a baby sister? You are too lonely."
어느 날, 엄마가 이레네에게 물었다. “이레네, 너는 아기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니? 너는 너무 외롭잖니.”
"No" Irene replied.

“아니요.” 이레네가 대답했다.
"How about a baby brother?" Mom asked. 
“그럼 아기 남동생은?” 엄마가 물었다.
"No" Irene replied again.
“아니요.” 이레네가 다시 대답했다.

"Why? Wouldn't you like to have a sister or brother to play with?" Mom asked again.

“왜? 같이 놀 여동생이나 남동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니?” 엄마가 다시 물었다.
"I would want to play with my sister or brother' But I just wouldn't want your belly to explode. You will feel so much pain. It's getting so big and round," Irene said.

“저는 여동생이나 남동생이랑 같이 놀고 싶어요. 그렇지만 엄마의 배가 폭발하는 건 싫어요. 엄마는 너무 아플 거예요. 엄마 배는 너무 커지고 동그래지고 있어요.” 이레네가 말했다.
Mom laughed, “Don’t worry. My belly won’t explode.”

엄마는 웃었다. “걱정 마라. 내 배는 폭발하지 않는단다.”
”Why don’t we ask Dad to give birth to the baby? He is big and strong,” Irene asked.
“아빠한테 아기를 낳으라고 하면 안 돼요? 아빠는 키도 크고 힘도 세잖아요.” 이레네가 물었다.

Dad started laughing too. “I’m a man and men can’t do that.”

   아빠도 웃기 시작했다. “아빠는 남자잖니. 남자들은 아기를 낳을 수 없단다.”
25. How Old Are You?
너는 몇 살이니?

One day, some friends were talking. They were talking about how old they were.

어느 날, 친구들 몇 명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친구들은 나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James said, “I am seven years old.  My brother is older. He is twice as old as me. How old is my brother?"
제임스가 말했다. “나는 일곱 살이야. 우리 형은 더 나이가 많아. 나보다 두 배나 많아. 우리 형은 몇 살이게?”
"That's easy," said Ellen. "You are seven. He is twice as old as you. So, your brother is seven plus seven. He is fourteen years old."

“그쯤이야 쉽지.” 엘런이 말했다. “너는 일곱 살이야. 너희 오빠는 네 나이의 두 배야. 너희 오빠는 칠 더하기 칠이야. 그러니까 너희 오빠는 열네 살이야.”
Then Jane said, "I am eight. I have a baby sister. She is half my age. How old is my sister?"

그러자 제인이 말했다. “나는 여덟 살이야. 나는 어린 여동생이 있어. 그 애는 내 나이의 반이야. 내 동생은 몇 살이게?”
"That's so easy!" yelled James. "She is half of eight. So, your sister is four years old."
“그건 너무 쉬워!” 제임스가 소리를 쳤다. “걔는 여덟의 반이잖아. 그러니까 네 여동생은 네 살이야.”

Chris was thinking hard. There was something on his mind. Then, he asked, "How old is a dinosaur?"

크리스는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다. 크리스는 물었다. “공룡은 몇 살이지?”
"A dinosaur?" said the puzzled children.

“공룡?” 어리둥절해진 아이들이 물었다.
“Yes, how old is a dinosaur?” said Chris again.

“응. 공룡은 몇 살이지?” 크리스가 다시 물었다.
The children thought really hard.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생각했다.
  “A dinosaur is old—very old,” said Ellen. “A dinosaur is millions of years old. A dinosaur is old, old, old!”

“공룡은 나이가 많아. 아주 많아.” 엘런이 말했다. “공룡은 몇백만 살이야. 공룡은 나이가 아주, 아주, 아주 많아!”
The children laughed. James said, “A dinosaur is older than all of us combined!”

아이들은 웃었다. 제임스가 말했다. “공룡은 우리를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나이가 많네!”
26. Molly Can't Fall Asleep
몰리는 잠이 안 와요

Little Molly goes to bed, but she cannot fall asleep. She sits up. She lies down again. Still, she cannot sleep. It is not fun at all. Molly wants to sleep. What can she do?
꼬마 몰리는 침대로 가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침대에 일어나 앉는다. 다시 눕는다. 그래도 여전히 잠이 안 온다. 이건 전혀 재미있지 않다. 몰리는 잠을 자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까?

Mommy teaches Molly a trick. It will help her fall asleep.  It is fun and easy. What is it? Counting sheep Close your eyes and try it.
엄마가 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 방법을 쓰면 몰리는 잠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은 재미있고 쉽다. 그게 뭘까? 양을 세는 것이다. 눈을 감고 한번 해 보라.
Imagine a small wall—not too high and not too low—just right for sheep to jump over. Now imagine a flock of sheep. How many are there? Let’s count them. Count the sheep as they jump over the wall.

조그만 벽을 상상해 보자—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은—양들이 뛰어넘기에 딱 알맞은. 이제 양떼를 상상해 보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 양떼를 세어 보자. 양들이 벽을 넘을 때 그 수를 세어 보자.
One sheep, two sheep, three sheep, four...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네 마리…
Molly begins to count the sheep. Ten, eleven, twelve... Keep your eyes closed. Keep counting, Molly. Watch the sheep and count.
몰리는 양을 세기 시작한다. 열, 열하나, 열둘,... 눈을 감으렴. 계속 세어 보렴, 몰리. 양들을 보면서 수를 세렴.
One hundred, one hundred and one, one hundred and two... Count, count, count. What’s that sound? It’s the sound of Molly sleeping.
백, 백일, 백이… 세고 세고 또 세고. 이 소리가 뭐지? 그건 몰리가 잠 자는 소리다.
27. Working with Dad
아빠와 함께 일하기

One Saturday morning, my dad got me up early and said to me, "Can you help me in the workshop today?"

어느 토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아빠가 나를 깨워서 말씀하셨다. “오늘 공방에서 아빠 좀 도와줄래?”
"Sure" I said. I was always willing to help Dad in his workshop. But he never asked me. I thought it was because I am a girl. But today was different. He actually asked for my help!

“당연하죠.”나는 대답했다. 나는 늘 아빠의 공방 일을 도와드리고 싶었다. 그렇지만 아빠는 나한테 부탁하신 적이 없었다. 내가 여자아이라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오늘은 다르다. 아빠가 정말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다니!

My dad had a drawing of his plans. We followed the plans and cut some wood. Soon, all the pieces were the right size and length.

우리 아빠는 도면이 있다. 우리는 도면을 따라 나무를 잘라 낸다. 곧 모든 조각들이 맞는 크기와 길이로 잘라진다.
We started to put the pieces together. It was a chair! We glued the pieces and used big clamps to hold them in place. Dad said we had to wait 24 hours for the glue to dry.

우리는 조각들을 한데 맞추기 시작했다. 의자네! 우리는 조각들을 풀로 한데 붙이고 커다란 죔쇠를 써서 고정시켰다. 아빠는 풀이 마르려면 24시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The next day, we went downstairs. “Go ahead,” my dad said.

다음 날,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앉아 보렴.” 아빠가 말씀하셨다.
I sat down. It didn’t fall apart!

나는 의자에 앉았다. 의자는 부서지지 않았다!
I hope I will have a daughter one day. I will teach her how to make her own chair too.

   나는 나중에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 내 아이한테도 직접 의자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28. What to Be
무엇이 될까

Our teacher asked us to write a paper. "I want everyone to write a paper for me," said the teacher. "In the paper, tell me what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선생님이 우리에게 보고서를 쓰라고 말씀하셨다. “모두가 보고서를 써서 선생님에게 냈으면 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 보고서에, 여러분이 자라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I want to work in a store and sell things," said Bill. "I want to coach a baseball team," cried Sam.
“저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물건을 팔고 싶어요.” 빌이 말했다. “저는 야구팀 코치를 하고 싶어요.” 샘이 소리를 쳤다.
"I want to be a writer and write books for people to read," said Cheryl.

“저는 작가가 되어서 사람들이 읽을 책을 쓰고 싶어요.” 셰릴이 말했다.
"I want to be a fireman," said Gerry. "And maybe a policeman too."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제리가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경찰도요.”
All of the children were excited­ all except Joey.

아이들은 모두 신이 났다. 조이만 빼고.
"I can't make up my mind," he said.

“저는 마음을 못 정하겠어요.” 조이가 말했다.
“I want to be a lot of different things.”

“저는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The teacher smiled. “Then that’s what you should write,” she told him.

선생님이 웃음을 지으셨다. “그러면 그걸 써 보렴.”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Write about all the things you want to be. One day, you’ll know which one to choose. For right now, wanting to be a lot of things is just right.”

“네가 되고 싶은 걸 전부 써 보렴. 언젠가는 네가 어느 걸 선택하고 싶은지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되고 싶은 게 많은 게 정상이란다.”
29. Big Green Ball
큰 녹색 공

Sean had a new green ball-the best ball in the world' He took the ball into the garden. He rolled, bounced and kicked it. It was a great ball!

션은 새 녹색 공을 얻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공이다! 션은 그 공을 정원으로 가지고 나갔다. 공을 굴리고 튕기고 찼다. 정말 좋은 공이었다!
His little brother Sam wanted the ball too. "No" said Sean. "It's my ball! ALL MINE!"

션의 동생 샘도 그 공을 가지고 싶었다. “안 돼.” 션이 말했다. “이건 내 공이야! 나만 가질 거야!”
Sean kicked the ball hard. It flew high, high in the sky and over the fence!

션은 공을 세게 걷어찼다. 공은 높이, 하늘 높이 날아서 담장을 넘어가 버렸다!

The fence was very tall, much taller than Sean. There was also a hole in the fence. It was much smaller than Sean.

그 담장은 션보다 훨씬, 훨씬 높았다. 담장에는 구멍도 있었다. 그건 션보다 훨씬 작았다.
Sean started to cry because he couldn’t get his ball back.

션은 공을 도로 찾아 올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다.
But, Sam was small. He said, “Let me go get it.” He crawled through the hole and reached for the ball. Then he came back.

그렇지만 샘은 작았다. 샘이 말했다. “내가 가서 가져올게.” 샘은 구멍을 엉금엉금 빠져 나가서 공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공을 가져왔다.
“Here is your ball, Sean!” he exclaimed.

“여기 형 공이야!” 샘이 외쳤다.
Sean looked at Sam and smiled. “No, it’s OUR ball!”

   션이 샘을 보고 웃음을 지었다. “아니야, 우리 공이야!”
30. Kenny's Adventure
케니의 모험

Kenny was going on an adventure. Where was he going? He was going to the grocery store!

케니는 모험을 떠나려 한다. 어디로 가냐고? 잡화점으로 갈 거다!
He was going to get some groceries, all by himself.
케니는 장을 보러 갈 것이다. 혼자서.
Kenny's mom gave him a list and some money. "You need to get bread, milk and butter," she told him. "And be sure to use the crosswalk and to look both ways when crossing the street."

케니의 엄마는 케니에게 장 볼 목록과 돈을 주셨다. 빵과 우유, 버터를 사와야 해.” 엄마가 말씀하셨다. “그리고 꼭 횡단보도로만 건너고 길을 건널 때는 양쪽을 다 보아야 한다.”
Kenny walked to the crosswalk. He looked both ways carefully.  Then, he looked again, just to be sure there were no cars coming. Finally, he crossed the street and went into the store.

케니는 횡단보도로 걸어갔다. 양쪽을 조심스럽게 보았다. 그리고 혹시나 차가 오고 있지 않나 한 번 더 보았다. 마침내 케니는 길을 건너서 가게로 들어갔다.
Kenny gave the grocery list to the clerk. "I want bread, milk and butter," he told the clerk. "Here is the money."

케니는 장 보기 목록을 점원에게 주었다. “빵이랑 우유랑 버터 주세요.” 케니가 점원에게 말했다. “여기 돈이요.”
The clerk put the things in a bag and handed it to Kenny, with some change. Kenny was excited!

점원은 물건들을 봉지에 넣어 케니에게 잔돈과 함께 건네주었다. 케니는 두근두근했다!
He walked back safely and made his way home. He had had a wonderful adventure!
케니는 다시 안전하게 길을 건너 집으로 향했다. 케니는 멋진 모험을 했다!
31. Baby Brother
아기 남동생

Little Mary lives in a big house with her parents. She is the only child in the family. She really wants to have a baby brother.

꼬마 메리는 부모님과 함께 큰 집에 산다. 메리는 외동딸이다. 메리는 정말로 아기 남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One day, when she comes home from school, Mom and Dad are waiting for her. "We have some good news," they say.  "You will have a baby brother soon."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엄마와 아빠가 메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소식이 있단다.” 엄마 아빠가 말씀하셨다. “너한테 곧 아기 남동생이 생긴단다.”
Mary is very, very happy. "Is this true? When will he be here?" she asks. "I can't wait for him."

메리는 무척, 무척 기쁘다. “진짜로요? 언제 오는데요?” 메리는 묻는다. “당장 왔으면 좋겠어요.”

Her father says, "We will get him in two weeks."

아빠가 말씀하신다. “2주 있다가 데려올 거야.”
“Two weeks?” asks Mary. “Doesn’t it take longer than that for a baby?”

“2주요?” 메리가 묻는다. “아기를 낳으려면 그보다 더 오래 걸리지 않아요?”
Mom smiles at Mary. “We are going to adopt a baby boy,” she explains. “That means that we are going to choose a baby who has no family. We will be his new family. We will take care of him.”

엄마가 웃으며 메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아기 남동생을 입양할 거란다.” 엄마가 이렇게 설명하신다. “우리가 가족이 없는 아기를 골라서 데려올 거라는 뜻이지. 우리가 그 아기의 새 가족이 될 거야. 우리가 그 아이를 보살펴 줄 거야.”
Mary is so excited. She will be a big sister in just two weeks!

메리는 너무 두근거린다. 메리는 2주일만 있으면 누나가 된다!
